
호 스 피 스 간 호  방 법

● 호스피스란?

○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 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이 죽기 전에 머물면서 쉬고, 생을

   정리하고 완성하여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죽음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에게 오는 심한

   비탄과 공포, 외로움, 고통을 제거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와 가족의 비탄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임종 간호(호스피스)는 최후의 순간까지 수급자(어르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수급자(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스피스의 목적

○ 호스피스는 가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지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호스피스의 원칙

○ 증상조절 : 완치를 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조절에 역점을 둔다. 진통제의 사용에 있어서도

   규칙적으로 투여하고 넉넉히 투여한다.

◌ 체계적, 연속적인 간호 : 센터에서, 병원 진료과정에서, 집에서도 전달 가능해야 한다.

◌ 수급자(어르신)와 그의 가족을 간호의 단위로 한다. : 수급자(어르신) 뿐만 아니라 가족도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이 된다.

◌ 팀 접근 : 의사(촉탁의 등),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목사(외부 목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자원봉사자 등 다방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의 케어

○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은 1인실(특별침실)을 드려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 시력이 약해지므로 방을 밝게 해드린다.

◌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조용히 하고, 모든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말한다.

※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시력이 흐려져서 어두운 방보다 밝은 방을 선호하고, 임종을 앞 둔 수급자

    (어르신)가 볼 수 없고, 반응을 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다.

◌ 실내온도는 21도에서 23도 정도로 유지시킨다.

◌ 욕창의 예방을 위해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잘 경청한다.

● 임종 시 신체적 징후

○ 확대되고 고정된 동공

◌ 동작 불능

◌ 반사소실

◌ 빠르고 약한 맥박

◌ 체인 스톡 호흡

◌ 혈압 하강

◌ 인두의 점액 축적으로 호흡 시 소리 발생



● 사후처리의 목적

◌ 돌아가신 수급자(어르신)의 외모를 가능한 단정하게 하여 정상적인 모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후처리의 목적이다.

● 사후처리 절차

○ 유족에게 수급자(어르신)의 죽음을 알린다.

◌ 필요한 물품을 편리한 곳에 갖다놓고 방문을 닫는다. 불가피한 경우는 스크린을 친다.

◌ 사용했던 의료기구 등을 모두 제거하고, 분비물 등을 닦아준다. 필요시 간단한 dressing을 해준다. 

◌ 사체를 반듯하게 누인다. 사후강직(사체 경직)이 오기 때문이다.

  ※ 사후처리로 가장 먼저 수급자(어르신)를 반듯이 눕히고 베개를 베게한 후 사지를 똑바로 한다.

◌ 제거했던 의치를 끼우고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감긴다. 필요시 반지 등을 끼워주되 이때는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다.

◌ 필요시 침상목욕과 몸단장을 해준다. 

◌ 수의를 갈아입힌다.

◌ 항문, 질, 상처 등을 솜으로 막는다. 괄약근이 이완되어 체액이 흘러나온다.

◌ 위 홑이불은 사체 어깨까지 말끔하게 맞추어 덮어준다.

◌ 사망증명서 한 장은 시체에 붙이고, 다른 한 장은 홑이불 위에 안전핀으로 고정한다.

◌ 가족에게 의류와 귀중품 등을 내주고 서명을 받도록 한다.

◌ 가족에게 퇴소 절차를 밟도록 한다.

◌ 시체를 지정된 영안실로 보낸다.

◌ 생활실을 정리하고 환기시킨다. 감염병 수급자는 생활실과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사망 전 수급자(어르신) 상태, 사망시간, 담당의사, 사망 시 있었던 사람, 처치해준 내용,

   시체 운반시간 등을 기록한다.


